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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physical working environments, psychosocial working environ-
ments, and health outcomes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ype of delivery workers. Methods: This study was a 
secondary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Participants were 
84 Korean delivery worker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9.4 Version, x2 test and Fisher’s exact test.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ype of delivery workers (special types, 
wage) including “noise”, “vibrations”, “repetitive movements”, “supervisor support”, “colleague support”, “manuals 
on emotional expression”, “existence of trade union, works council or similar body”.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health outcomes of delivery workers belonging to special 
employment types. In developing these, the laws and systems must be reorganized to enable the recognition of 
delivery workers as wage workers. In addition, delivery companies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managing deliver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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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택배업의 성장에 따라 최근 택배기사의 처리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물량처리과정에서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시간근로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의

한 건강장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Kim, 2019). 특히 택배직종 

재해의 65.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쉽게 사망 또

는 중상해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유형으로(Korea Safety 

and Health Agency, 2014), 도로위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는 그만큼 교통사고와 중대재해의 노출을 피할 수 없

는 실정이다. 또한 택배기사는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들은 1일 평균 100박스의 화물을 

취급하게 되며 이중 15%가 30~40 kg의 중량물로(Lee et al., 

2008) 이러한 중량물을 매일 상 ․ 하차 및 배송하면서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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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택배기사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감정노동과 부당한 대우 등의 직무 스트레스에도 노

출되고 있다. 2017년 서울 지역 택배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

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56.8%의 택배기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하였으며 6.2%는 폭행을 경험하는 등의 부당한 대

우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77.2%가 다른 대처 방

법 없이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 Lee, 2017). 유럽

에서도 도심을 운행하는 운송업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택배기사의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Evans, 

1991)

택배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의한 택배원으

로 이들은 고용형태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임금노동

자로 구분할 수 있다. 택배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개인사업

자로 일하거나, 화물운송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사

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택배회사 및 대리점 소속으로 직접 고용된 경우 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Kim, 2019).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중간에 

위치한 노동자로 종속적 노동의 모습과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모두 갖추고서 노무공급관계에 있는 노동자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 125조의 특례 조항에 의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

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Choi, Joo, Jo, & 

Lee, 2018).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은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데,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인 근로자의 경우 위험노출 확률이 높으며 특히 특수형태근로

와 같은 비정규직 유형은 위험노출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Lee & Ahn, 201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영향을 받아 긴 노

동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

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처지에 놓여 각종 건강

피해를 입을 경우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Yoon, Kim, & Lee, 2003). 특수형태 근로종사

자들은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았으며, 직종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으며 스트레스 수준

도 상당하였다(Park et al., 2009).

그동안 택배기사의 근로환경과 건강결과에 대한 연구는 주

로 일부 지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 부족하였다. 또한 그들의 고용형태를 고려하여 근로

환경과 건강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그 개선안을 모색하는 연

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로 우

리나라 취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사용하

여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그

들의 근로환경과 건강결과를 확인하여 이들을 위한 직업건강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물리적 근로

환경,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및 건강결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물리적 근로환경의 차이를 

파악한다.

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심리사회학적 근로환경의 

차이를 파악한다.

 택배기사의 고용형태별 건강결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환경

과 건강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연구이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통계청 국

가승인통계로 2006년도부터 실시되어 현재 3년 주기로 시행되

고 있으며 층화표본추출을 통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 가구원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원이 방문하여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 방식으로 조사한 자

료이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는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

되었으며 50,205명이 유효사례로 확보되었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7).

본 연구대상자는 표준직업분류상 92221.택배원이며 근로

환경조사 자료는 922. 배달원까지만 직업분류 코딩이 되어 있

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근로환경조사의 직업 관련 

세부 조사자료를 받아서 연구자가 세세직업분류를 추가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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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한 택배원은 84명이었으며, 

이들 중 ‘지난 주에 다니던 직장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실적에 따

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되는 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해당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구분하였다. 

3. 연구변수 및 측정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15~34세, 35~54, 55세 이

상), 학력(고졸 이하, 대졸 이상), 근무지 사업장 규모(5인 미만,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현 직장 근무기간(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주당 근무

시간(20시간 미만, 20~34시간, 35~40시간, 41~47시간, 48시간 

이상), 월평균 소득(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

상)을 포함하였다. 

2) 물리적 근로환경

물리적 근로환경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할 

정도의 심한 소음, 수공구/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피로하

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끌기/밀기/이동시킴,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을 포함하였다. 물리적 근로환경

의 모든 변수는 Eurofound (2017)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시

간 1/4 미만 노출일 경우 ‘비노출군’으로, 근무시간 1/4 이상 

노출일 경우 ‘노출군’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Eurofound, 

2017).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의 경우 세부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근무시간의 1/4 미만은 ‘비노출군’, 근무시간의 1/4 

이상 ~ 3/4 미만은 ‘노출군’, 그 이상의 노출은 ‘지속노출군’으

로 구분하였다.

3)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은 ‘부정적 사회적 행위’, ‘사회적 지

지’, ‘안전보건관리’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 중 ‘부정적 사

회적 행위’는 동료나 상사, 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 경험 유무

로 측정하였으며, 지난 1개월 간 경험이 있을 경우 ‘있음’, 없을 

경우는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로 측정하였다. 

상사의 지지는 ‘나의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라는 

문항을, 동료의 지지는 ‘나의 동료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

다’라는 문항을 분석하여 ‘그렇다’(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

다)와 ‘아니다’(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

다)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안전보건관리’는 ‘안전과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감정표

현 매뉴얼’, ‘노동조합, 노동자 협의회나 직원을 대표하는 유사

위원회’ 문항을 분석하였다. ‘안전과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은 

① 매우 잘 제공받음, ② 잘 제공받는 편, ③ 별로 제공받지 못

하는 편, ④ 전혀 제공받지 못함, ⑤ 무응답의 다섯 개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감정표현 매뉴얼’과 ‘노동조합, 노동자 협의회나 

직원을 대표하는 유사위원회’ 문항은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

하였다. 

4) 건강결과

건강결과는 ‘전반적 건강’, ‘상체 근육통’,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우울감’으로 파악하였다. ‘전반적 건강’은 응답자의 전

반적 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좋음’(매우 좋다, 좋은 편

이다)과 ‘좋지 않음’(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로 구

분하여 파악하였다. ‘상체 근육통’은 지난 12개월 동안 상체 근

육통에 대해 있으면 ‘있음’으로, 없으면 ‘없음’으로 파악하였

다.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은 지난 12개월 간 응답자가 건강과 

관련한 문제로 결근한 날이 1일 이상일 경우 ‘있음’으로, 없는 

경우는 ‘없음’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우울감’은 지난 12개

월 동안 우울감이 있는 지에 대해 ‘있음’과 ‘없음’을 응답한 것

으로 파악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는 SAS/WIN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택배기사의 고용형태(특수형태 근로종

사자, 임금근로자)에 따른 물리적 근로환경, 심리 ․ 사회적 근로

환경 및 건강결과에 따른 차이는 x2 test와 Fisher’s exact test

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연 구 결 과

1.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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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elivery Workers by Employment Type

Characteristic Categories

Employment type

Special types Wage x2 or P
(p)n (%) n (%)

Total 42 (100.0) 41 (100.0)

Gender
　

Male
Female

41 
1 

(97.6)
(2.4)

40 
1 

(97.6)
(2.4)

0.5† 
(1.000)†

Age (year)
　
　

15~34
35~54
≥55

3 
24 
15 

(7.1)
(57.1)
(35.7)

10 
22 
9 

(24.4)
(53.7)
(22.0)

5.3 
(.069)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College or over

31 
11 

(73.8)
(26.2)

31 
10 

(75.6)
(24.4)

0.0 
(.850)

Company size
　
　
　

＜5
5~49
50~299
≥300

5 
25 
5 
7 

(11.9)
(59.5)
(11.9)
(16.7)

7 
21 
6 
7 

(17.1)
(51.2)
(14.6)
(17.1)

0.8 
(.859)

Working period of 
present workplace (year)

＜1
1~3
3~＜5
5~＜10
10~＜20
≥20

4 
6 
4 

21 
6 
1 

(9.5)
(14.3)
(9.5)
(50.0)
(14.3)
(2.4)

5 
8 
7 

11 
9 
1 

(12.2)
(19.5)
(17.1)
(26.8)
(22.0)
(2.4)

0.0†

(.392)†

Weekly working hours
　
　
　
　

＜20
20~34
35~40
41~47
≥48

0 
2 
3 
2 

35 

(0.0)
(4.8)
(7.1)
(4.8)
(83.3)

1 
1 

10 
1 

28 

(2.4)
(2.4)
(24.4)
(2.4)
(68.3)

0.0†

(.129)†

Income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2 
6 

19 
11 
4 
0 

(4.8)
(14.3)
(45.2)
(26.2)
(9.5)
(0.0)

0 
6 

20 
14 
1 
0 

(0.0)
(14.6)
(48.8)
(34.1)
(2.4)
(0.0)

0.0†

(.470)†

†Fisher's exact test.

령, 학력, 사업장 규모, 고용상태, 현직장 근무기간, 주당 근무

시간 및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임금근

로자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물리적 근로환경의 차이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물리적 근로환경 특성은 다음

과 같다(Table 2). 물리적 근로환경 특성 중 택배기사의 고용형

태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수공구/기계 등에서 발생

하는 진동(p=.034)과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p=.013)이

었다. 수공구/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에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노출군이 14.3%였으나 임금근로자는 노출군이 

34.1%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p=.034). 반복적인 손

동작이나 팔 동작은 비노출군에 속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 40.5%였으나 임금근로자는 17.1%에 불과했다. 노출군의 

경우 반대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19.0%였으나 임금근로자

는 46.3%를 차지했다. 지속노출군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40.5%였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36.6%를 나타냈다(p=.013). 

결과적으로 노출로 판단할 수 있는 ‘노출군’과 ‘지속노출군’의 

누적비율이 특수형태 종사자는 59.5%였으나 임금근로자는 

82.6%였다. 물리적 근로환경의 나머지 변수(다른 사람에게 말

할 때 목청을 높여야할 정도의 심한 소음,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끌기/밀기/이동시킴)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물리적 근로환경

의 변수들 중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와 관련된 변수(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끌기/밀기/이동, 반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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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Working Environments of Delivery Workers by Employment Type

Characteristic Categories

Employment type

Special types Wage x2 or P
(p)n (%) n (%)

Total 42 (100.0) 41 (100.0)

Noise so loud that you would have to 
raise your voice to talk to people

Less than a quarter of the time
A quarter of the time or more

32 
10 

(76.2)
(23.8)

28 
13 

(68.3)
(31.7)

0.6 
(.422)

Vibrations from hand tools, machinery Less than a quarter of the time
A quarter of the time or more

36 
6 

(85.7)
(14.3)

27 
14 

(65.9)
(34.1)

4.5 
(.034)

Tiring or painful positions Less than a quarter of the time
A quarter of the time or more

12 
30 

(28.6)
(71.4)

9 
32 

(22.0)
(78.0)

0.5 
(.488)

Carrying or moving heavy loads Less than a quarter of the time
A quarter of the time or more

3 
39 

(7.1)
(92.9)

1 
40 

(2.4)
(97.6)

 0.3† 
 (.616)†

Repetitive hand or arm movements A quarter of the time or more
1/4 to 3/4 of the time
All or most of the time

17 
8 

17 

(40.5)
(19.0)
(40.5)

7 
19 
15 

(17.1)
(46.3)
(36.6)

8.8 
(.013)

†Fisher's exact test.

손동작이나 팔 동작)의 경우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노출군을 보유

한 변수는 무거운 물건을 끌기/밀기/이동시킴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서 92.9%, 임금근로자에서 97.6%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택배기사의 대부분이 중량물 취급에 노출되고 있었

다(p=.616).

3.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의 

차이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변수는 상사의 지지(p=.001), 동료의 지지(p=.035), 

감정표현 매뉴얼(p=.040) 및 노동조합, 노동자 협의회나 직원

을 대표하는 유사위원회(p=.017)였다. 상사의 지지에 ‘그렇다’

로 응답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26.2%에 불과했으나 임금

근로자는 68.3%로 2.5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p=.001). 동

료의 지지 또한 ‘그렇다’를 응답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26.2%였으나 임금근로자는 61.0%였다(p=.035). 감정표현 매

뉴얼의 유무에서 있음을 응답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16.7%

였으며 임금근로자는 36.6%였다(p=.040). 노동조합, 노동자 

협의회나 직원을 대표하는 유사위원회의 유무에서 있음을 응

답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7.1%, 임금근로자는 26.8%로 분

석되었다(p=.017). ‘언어폭력’과 ‘안전과 건강에 관한 정보제

공’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4.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결과의 차이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결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4). 건강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상체 근

육통(p=.036)과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p=.014)이었다. 상체 

근육통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서는 있음이 57.1%를 나타냈

으며 임금근로자에서는 34.1%를 나타냈다(p=.036). 건강문제

로 인한 결근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서는 있음이 23.8%였

으나 임금근로자에서는 4.9%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서 

있음이 4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14). 전반적 

건강, 우울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임금근로자간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물리적 근로환경, 심

리 ․ 사회적 근로환경과 건강결과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수행되

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고용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난 변수는 없었으나, 주당 근무시간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와 임금근로자 두 군에서 모두 주 48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83.3%, 68.3%로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

4차 근로환경조사(2014) 자료를 활용하여 택배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했는데, 해당 연구에서 택배

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4.9시간이었으며 52시간을 초과

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도 59.3%를 차지했다(Le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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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sychosocial Working Environments of Delivery Workers by Employment Type

Characteristic Categories

Employment type

Special types Wage x2 or P
(p)n (%) n (%)

Total 42 (100.0) 41 (100.0)

Adverse social behaviour

Exposure to verbal abuse (Colleagues, 
superiors, customers, etc.)

Yes
No

7 
35 

(16.7)
(83.3)

5 
36 

(12.2)
(87.8)

0.3
(.563)

Social support

Supervisor support
　
　

Most of the time/always
Sometimes/rarely/never
No response

11 
20 
11 

(26.2)
(47.6)
(26.2)

28 
10 
3 

(68.3)
(24.4)
(7.3)

15.3 
(.001)

Colleague support
　
　

Most of the time/always
Sometimes/rarely/never
No response

16 
17 
9 

(38.1)
(40.5)
(21.4)

25 
14 
2 

(61.0)
(34.1)
(4.9)

6.7 
(.035)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rovision of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Very well informed
Well informed
Not very well informed
Not at all well informed
No response

6 
15 
17 
3 
1 

(14.3)
(35.7)
(40.5)
(7.1)
(2.4)

12 
20 
7 
2 
0 

(29.3)
(48.8)
(17.1)
(4.9)
(0.0)

 0.0†

 (.066)†

Manuals on emotional expression Yes
No

7 
35 

(16.7)
(83.3)

15 
26 

(36.6)
(63.4)

 4.2†

 (.040)†

Existence of trade union, works council 
or similar body

Yes
No

3 
39 

(7.1)
(92.9)

11 
30 

(26.8)
(73.2)

5.7 
(.017)

†Fisher's exact test.

Table 4. Health Outcomes of Delivery Workers by Employment Type

Characteristic Categories

Employment type

Special types Wage x2 or P
(p)n (%) n (%)

Total 42 (100.0) 41 (100.0)

General health
　

Moderate/bad/very bad health
Good or very good health

19 
23 

(45.2)
(54.8)

12 
29 

(29.3)
(70.7)

2.3
(.133)

Muscular pains
(upper body)

Yes
No

24 
18 

(57.1)
(42.9)

14 
27 

(34.1)
(65.9)

4.4
(.036)

Sickness absence
　

Yes
No

10 
32 

(23.8)
(76.2)

2 
39 

(4.9)
(95.1)

6.0
(.014)

Depression
　

Yes
No

0 
42 

(0.0)
(100.0)

1 
40 

(2.4)
(97.6)

 0.5†

 (.494)†

†Fisher's exact test.

서울 지역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택배기사는 

대부분 주6일 이상 근무를 하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2시간

에 달하며 연간 평균 근무시간은 3,848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평균 노동시간 1,764시간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한국 평균 노동시간인 2,069시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Shin & Lee, 2017).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지만(Jung, Kim, & Lee, 2017) 택배업은 연

장근로특례업종으로 정해져있어 택배기사는 주 52시간 근무

와 같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배기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택배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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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는 택배

기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 진입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집배송수

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택배기사를 적절히 충원하고 택배기사

의 처우와 교육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요구된다.

물리적 근로환경을 분석한 결과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택배

기사는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와 관련된 변수에서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근로환경 중에서 택배기사가 소음 및 

진동에 노출되는 비율은 약 15~35% 사이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무거운 물건 취급, 반복적

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과 같은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되

는 비율은 60%에서 97.6%로 높았다. 이는 택배기사의 근로환

경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것과 동일한 수준이며(Lee, 

2019), 택배기사는 택배물품을 집배송, 분류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짐을 지속적으로 취급하게 되며 차

량과 계단 등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

간공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선행연

구에서도 택배기사는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비율

이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요통, 근육통 등의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9). 택배기사

의 위험노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택배 화물영업소의 작업환

경을 인간공학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골격

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과 작업

공정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

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근로환경에서 고용형태

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수공구/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이 있었다. ‘수공구/기

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서는 

노출군이 14.3%, 임금근로자에서는 노출군이 34.1%로 나타났

으며,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의 경우 노출로 판단할 수 

있는 ‘노출군’과 ‘지속노출군’의 누적비율이 특수형태 종사자

는 59.5%였으나 임금근로자는 82.6%였다. 이와 같은 고용형

태에 따른 물리적 근로환경에 대한 노출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정규

직과 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 정규직의 근로환경 위험노출 정

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물리적 근로

환경에서 위험노출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Lee & Ahn, 

2016).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 중 분류작업을 제외한 그 외 작업

(상 ․ 하차, 차량운전, 운반 및 배달 등)의 경우 매일 새로운 장소

에서 크기와 무게가 제각각인 택배물품을 다른 환경(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활용 ․ 비포장 또는 포장길 이용 ․ 이동대차 혹은 인

력운반 등)에서 취급하게 되므로 비정형적인 작업행태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직종을 포함한 기존 연구와 상반

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해당하는 ‘상

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의 경우 ‘그렇다’의 비율이 특수형

태 근로종사자(각각 26.2%, 38.1%)에 비해 임금근로자(각각 

68.3%, 61.0%)에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의 다른 연구

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개인이 가지는 질병과 장

애가 더 적으며,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

으며, 스트레스 또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2008). 

택배기사는 운전 중 지속적으로 긴장에 노출되며 도로상의 공

해와 고객의 불만처리, 재정적인 곤란 등 여러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Kim, 2019), 상체 근육통 85.8%, 하체 근육통 63.8%, 요

통 50.0%를 경험하는 등 많은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Shin & Lee, 2017).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의 열악한 신

체적 ․ 정신적 건강 개선을 위해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며, 기업에서는 동료와 상사가 서로를 지지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택배기사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안전과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에서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와 임금근로자의 차이가 나타났다. ‘매우 잘 제공받음’과 ‘잘 제

공받는 편’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누적비율이 50%였

으나 임금근로자는 78.1%로 차이가 있었다. 국내 임금근로자 

6,998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정

보를 잘 제공받은 그룹에서 유의하게 직업적 손상 및 질병 이환

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ark, Lee, Lee, Park, & Min, 

2012). 또 특수형태근로자는 같은 유형의 근무에서 위험노출

확률이 더 높았으며(Lee & Ahn, 2016), 임금근로자에 비해 특

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서 더 많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호소

가 있었다(Choi, Joo, Jo, & Lee, 201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택배기사의 고용

형태에 따른 안전과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차이가 근무 중 위험

노출과 근골격계질환 이환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감정표현 매뉴얼’의 유무에서 있음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7.1%, 임금근로자는 26.8%로 차이가 나타났다. 사업

장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은 이를 따르는 노동자들에게 익명성

을 제공하여 감정노동에 대처하게끔 하며(Leidner, 1996) 명

확한 서비스 수행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하여 직무만족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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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h & Lee, 2013). 택배기

사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택배회사는 본사 차

원에서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감정표현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시간

을 부여하여 고객접점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감정노동에 시달

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결과에서 상체 근육통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의 경우 형

태 근로종사자에서는 있음이 54.8%였으며 임금근로자에서는 

34.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서 상

체근육통 호소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고용형태가 근로환경

에서의 위험노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Benavides, 

Benach, Diez-Roux, & Roman, 2000), 고용형태가 정규직보

다 특수형태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일 끼

친다는 선행연구(Bamberger, Vinding, Larsen, Nielsen, & 

Fonager, 20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택배기사는 택배물품을 

취급하면서 과도한 힘,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한 자세와 같은 유

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공학적 유

해요인은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Putz-Anderson, 

2017). 택배기사의 상체 근육통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을 감소하

기 위해서는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을 동시에 개선해나가는 것

이 중요하므로, 택배회사에서는 택배기사의 고용형태를 구분

하지 않고 열악한 택배기사의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작업 전 ․ 
중 ․ 후 스트레칭과 같이 근육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적 대

책을 병행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의 경우 ‘있음’

이 임금근로자(4.9%)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23.8%)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은 법제도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된다. 개인사

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의 보수는 

대부분 집배송 수수료로, 택배처리물량에 비례하여 소득이 결

정된다(Kim, 2019). 또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

로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Shin & Lee, 2017). 

이러한 체계에서 택배기사는 휴가 사용을 위해 높은 기회비용

을 치르게 된다. 우선 이들이 휴가를 사용한 날은 수입이 발생

하지 않는다. 또 휴가를 사용하려면 택배기사가 자체적으로 대

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용차비용은 택배기사의 일당보다 높

은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택배기사는 휴가사용을 

꺼리게 되며 건강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하

게 된다(Yoon & Han, 2009).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응답자의 74.1%가 최근 1년간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

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지난 1년간 아픈데도 출

근한 평균 일 수는 4.8일로(Shin & Lee, 2017)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가 연차휴가를 사

용할 수 있고, 아플 때 쉴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자료인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이차분석연구

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근로환경 및 건강요인 대신 근로

환경조사 문항에서 조사한 변수만을 다루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택배기사의 물리적 근로환경과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택배기사의 1일 택배취급물량이 변수에 포함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환

경과 건강결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되었으므

로 택배기사의 고용형태 차이가 근로환경과 건강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인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

내 택배기사의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부

재한 현실에서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근로환경과 건강증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비대면 사업의 급부

상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택배업의 핵심인 택배기

사에 대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환경과 건강결과의 차이를 파

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택배기사는 장시간 근무, 업무상손

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정노동에 노출되는 등 대단히 열악한 근

로환경에 처해있으며, 근무만족도 또한 낮다. 이들은 계약주체

에 따라 고용형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임금노동자로 나

뉘게 되지만 고용형태에 따른 업무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고

용형태에 따라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택배기사는 취약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산재보상

보험은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보험적용률이 낮은 편이며, 

제도적인 산업안전보건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로 개개인의 노

력만으로 이를 대처하고 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택

배기사는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

으로 택배산업을 움직이는 택배회사에게 택배기사를 관리할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

스틱스서비스’에서 2020년 10월 택배사업에 재진입하면서 택

배기사를 직고용하고 주 52시간 근로보장, 연차 제공 등의 근

로조건을 내세웠다(Kwon, 2020). 이처럼 실질적인 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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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와 현장의 영업소가 함께 택배기사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4개 대형 택배

사(CJ대한통운, 로젠,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면서 택배산업이 시작된 이래 최초의 휴

가 생기는 등 택배기사의 근로환경과 건강 개선에 국민적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다.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자

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기에 가

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된 변수를 고려하여 제도를 마련한다면 택배기사의 안

전보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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